
[보도자료] 쿠팡이츠서비스, 겨울철 대비 배달파트너 방한용품 한
국노동공제회 기부
2025. 11. 25.

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(오른쪽)와 김동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이사장이 방한용품 기부 전달식을 기념
하고 있다.

방한장갑·바라클라바·방한덧신 등 안전 주행 위한 겨울철 필수품 지원
12월부터 서울·경기 등 캠페인 현장에서 배달파트너에게 순차 전달 예정

2025. 11. 25. 서울 – 쿠팡이츠서비스(CES)가 겨울철 배달파트너의 안전 주행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(이
하 공제회)에 방한용품을 기부했다.

이번 기부는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도 배달파트너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배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. 기
부 물품은 △배달파트너 전용 방한장갑 △바라클라바 △방한덧신 등 겨울철 운행 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품목으로 구성됐다.

방한물품은 12월 한 달간 공제회가 진행하는 ‘물품 전달 및 간식차 캠페인’을 통해 배달파트너들에게 순차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.
캠페인은 △여의도 노총회관(12월2일) △수원 이동노동자 쉼터(12월4일) △고양 라페스타 이동노동자 쉼터(12월10일) 등 3개 지
역에서 열리며, 현장을 방문한 배달파트너라면 누구나 물품을 받을 수 있다. 또한 공제회는 기부받은 물품을 용인플랫폼협동조합
에 전달해 용인 지역 배달파트너에게도 지원할 계획이다.

CES는 겨울철 눈과 빙판길 등으로 이륜차 안전 운행에 대한 주의가 더욱 필요한 시기인 만큼, 예방 차원의 철저한 정비와 관리 등
다각도의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. 지난 9월부터는 수도권을 비롯해 청주·전주·대구·창원 등 전국 16개 주요 도시에서 무상 안전점검
및 소모품 교체 행사를 진행 중이다. 주요 점검 항목은 △제동장치 △타이어 △등화장치 △조향장치 등으로, 혹한기 안전 운행을
위한 정비를 강화하고 있다.

쿠팡이츠서비스 관계자는 “현장에서 활동하는 배달파트너분들의 겨울철 안전 주행을 위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방한용
품을 준비했다”며 “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배달파트너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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